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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농도변수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천연해수내 전기화학적 부식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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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은 표면에 형성되는 치밀한 부동태 피막으로 인해 다양한 부식 환경에서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지만, 

해수와 같이 염소이온이 존재하는 부식 환경에서는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면서 고유의 내식성을 상실한다. 스테인리스

강의 부식은 대부분 전면부식보다는 공식, 틈부식, 응력부식균열 등의 국부부식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

하기위해 주로 스테인리스강에 Mo등의 내공식성 향상 합금원소를 첨가시킨다. 또한, 스테인리스강은 고온의 특정 온도

범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입계에 크롬탄화물이 석출되고, 석출물 주변으로 크롬결핍층 생성으로 인해 입계가 상대

적으로 부식에 취약해진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스테인리스강 제품 출하 당시 고용화 열처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용접후에 이와 같은 열처리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로 스테인리스강에 탄소 농도를 저감시

키거나 Ti 혹은 Nb등의 안정화 원소를 첨가시켜 탄소를 안정화시킨다. 이와 같이 Ti 함량 변화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특성은 연구되었지만, 해수 환경하에서 Ti함유 스테인리스강의 부식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공식저항성을 향상시키는 몰리브덴을 이용하여 합금을 만들

고, 입계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합금 원소인 Ti 농도변수로 하여 합금화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Ti 함량에 따른 스

테인리스강의 해수환경하에서의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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